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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1년 9월 30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강남지사 지역가입자중

세대주를 대상으로 장기체납, 체납보험료,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보험료체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가와

자동차는 각각 미보유자에 비해 보유자가 장기 체납할 확률이 낮았으며, 자격

취득기간은 길어질수록 장기 체납할 확률이 높았다. 소득유형에 있어서는 소

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소득유형에 구별없이 장

기체납할 확률이 낮았다.

2. 전체 연구대상자중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체납보험료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체납보험료가 적었

으며,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체납보험료가 줄어들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

격취득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가 미보유인 경우에 비해 자가 보유의 경우가, 자

동차 미보유인 경유에 비해 자동차 보유의 경우에 체납보험료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소득유형에 있어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경

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체납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연

금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체납보험료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

다.

3. 체납보험료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체납기간에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자격취득기간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체납기간이 증가하였으며, 남성인

경우에 비해 여성인 경우가,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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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비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보험료 체납기간이 감소하는 결과

를 나타냈다. 소득유형에 있어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체납기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역을 전국235개 지사중 한 지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체납요인분석을 통한 징수

율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료체납과 관

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변수들만을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도 보험료체

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

여 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보험료체납, 보험료장기체납, 체납보험료, 체납기간

- iv -



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조합을 통합한 단일 보험자로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함으로써 기존의 의료보험을 재정비한 건강보험은 상병

치료는 물론 건강증진,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

인 개념의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

단, 2000).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은 1990년대 후반부터 악화되어 정부

가 2001년 5월 31일자로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를 4조 1천 978억원으

로 추정하고 있을 만큼 보험재정 적자가 확대되었다(2001, 보건복지부).

이러한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물가상승과 의료기술 발달, 소득증가와 인구노령화에 의한

수진율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연 평균 18%이

상 증가되었으며(신영석, 2001), 과거 급성질환 위주의 상병 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재정의 수입

증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권순원, 2000). 또한 2000년 8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건강

보험 조직통합과 관련된 사후관리의 소홀, 징수율 저하 등 보험자 집단의 도

덕적 해이와 국고지원의 부족, 보험자의 지출심사 통제권 결여,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김진현, 2001).

정부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을 현재의 28.1%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2001년 5월에 발표했다(보건복지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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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약분업과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

한 국민들의 불신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보험료 징수율을 감

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보험료 당월부과 징수율이 70% 내외로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2001년 9월 현재 보험공단의 누적체납액이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국민

건강보험공단, 2001), 이러한 누적체납액 증가는 보험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체납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마

찬가지로 강남지사의 경우 통합 이전에는 연간 평균 200억원 이상의 적립금

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보험료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으며 체납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이러한 체납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험료 체납

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보험료 체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기체납, 체납보험료,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여 보험료 체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둘째,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체납보험료와 체납기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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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험료 체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부과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

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가입자

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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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관련자료 및 문헌고찰

1 . 건강보험 재정적자

현재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로는 보험재정의 안정화 문제(감 신, 2001; 권

순원, 2000; 김진현, 2001; 신영석, 2000, 2001; 윤정이, 2000; 전철수, 2001; 김

병익, 1999; 김창엽, 2001),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김병선, 2000), 관

리운영체계의 효율성 문제(김미화, 2000; 김춘호, 1999), 진료비 심사·지불체

계상의 문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이도연, 1997; 1999; 노인철, 1998), 보

험급여 수준의 문제(이평수, 2000; 최병호, 2000) 등이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

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보험재

정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7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재정적자는 2000

년에 1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1996년에 3조 4천억 원을 넘어섰던 준비적립금이

2000년말 현재 9천억원 수준으로 감소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표1).

<표 1> 건강보험 재정추이: 1995- 2000

(단위: 억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지출 50,537 64,132 76,787 87,157 95,614 105,384

수입 54,354 63,255 72,967 78,508 86,923 95,294

당기수지 3,817 - 877 - 3,820 - 8,649 - 8,691 - 10,090

적립금 41,200 40,020 37,851 30,359 22,425 9,1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의료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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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정적자의 원인은 의약분업, 수가 인상, 수진율 증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재정적자를 총 4조 4,3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추정액 가운데 의약분업 영향으로 2조 6,350억원, 수가 인상이

9,000억원, 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분을 9,00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전철수,

2001).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조제료로 인한 급여비가 9,2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국 임의조제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외래환자가 약 20%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급여비가 6,800억원이고, 분업 후 약국 임의조제 약품비의

보험권 이전으로 3,350억원, 투약일수 증가 및 고가약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와 본인부담수준의 상향 조정으로 7,000억원이 각각 추가 발생하였다. 한

편 2000년 9월의 6.5% 수가인상과 2001년 1월 7.08% 수가인상으로 각각 4,300

억원, 4,700억원의 급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표2).

<표 2> 재정적자 요인별 급여비 증가 추정액

(단위: 억원)

재정 증가 원인 추정액

의약분업

기존 병의원 이용환자의 약국 이용

약국 이용환자의 병의원 이용

투약일수 증가, 고가약 처방 증가, 본인부담 상향 조정

의약분업 관련 수가 인상

2조 6,350

9,200

6,800

7,000

3,350

수가인상

2000. 9.1 수가 6.5% 인상

2001. 1.1 수가 7.08% 인상

9,000

4,300

4,700

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 9,000

합 계 4조 4,35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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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강보험 재정수입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보험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계속해서 두 자리수로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지역의 경우 15.5%, 공교의 경우

20.7%, 직장의 경우 11.5%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처해 있던 1998년에 피

보험자수가 전년 584만명에서 512만명으로 12% 이상 줄어든 직장조합의 경우

유일하게 보험료 수입이 전년에 비해 3% 감소하였다(표3).

<표 3> 건강보험유형별 보험료수입 증가추세

(단위 : 억원,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지역
보험료

전년대비

11,818

-

13,240

112

15,764

119

20,234

128

24,035

119

27,267

113

27,788

102

공교
보험료

전년대비

4,392

-

4,743

108

5,141

117

5,563

108

6,326

114

10,775

170

11,529

107

직장
보험료

전년대비

15,664

-

18,024

115

20,849

116

22,991

110

22,189

97

25,014

113

29,399

118

총계
보험료

전년대비

31,874

-

36,007

113

41,754

116

41,754

116

52,550

108

63,056

120

68,716

10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보험재정 전망 및 대책, 2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999

특히 지역의 보험료 인상율은 1999년을 제외하고는 1995년부터 2000년까

지 연평균 14% 증가하였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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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지역보험료 인상율 (단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인상율 (% ) 12.1 13.3 15.2 13.6 18.4 15.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한편 연도별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전년도

대비 연평균 110% 미만 수준에 이었으나 2000년의 국고지원은 전년도 대비

13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국고지원 가운데서도 관리재정은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특히 2000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40%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고지원을 보험료 부과와 비교할 때 1996년까지 국고지원은 보험료

부과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50%선 밑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는 1997년 이전 수준인 56%에 달하였다(표5).

<표 5>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액 대비 국고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보험료 부과(A ) 11,818 13,240 15,764 20,234 24,234 27,267 27,788

국고

지원

(B )

관리재정 1,849 1,934 2,171 2,352 2,238 1,801 1,718

보험재정 5,075 5,619 6,552 7,602 8,522 9,856 13,811

계 6,924 7,553 8,723 9,954 10,760 11,656 15,527

전년대비 - 109 116 114 108 108 133

B/ A .59 .57 .55 .49 .45 .43 .5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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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보험료 징수율은 지역의 경우 1996년 이전 누적 징수율이 97%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1997년말 IMF 사태와 1998년 10월 지역조합의 통합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1998년 89.67%로 급격히 감소하여 누적체납액 증가와 함께

보험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표6).

<표 6> 연도별 지역건강보험료 징수율 (단위 억원, %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지역

부과액 11818 13240 15764 20234 24035

누적징수액 11594 12846 15313 19383 21541

징수율 98.1 97.0 97.1 95.8 89.6

주) 1. 부과액은 당기분 보험료부과액

2. 누적징수액은 과년도분 보험료 징수액 포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체납자에게

매월 정기독촉 고지 및 압류처분 실시, 3개월 체납자에게는 보험급여제한 예

고통보, 자동이체율 제고 등으로 적극적인 체납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체납 가입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이체세대 가운데 매월 일부를 선정해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포상제도로 자동이체 신청률을 증가시켜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공단

은 보험료 체납자의 급여비용이 보험료 성실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

해 보험급여 이용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보험료 납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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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이후 3개월 이상 지역의료보험료를 체납하

고 요양기관에서 보험진료를 받은 지역(직장) 가입자에게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국민의 보험재정 공동

관리 의식 제고를 위하여 보험재정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들이 진료 내역을

확인·조회할 수 있도록 매월 진료 받은 전체 세대에게 진료 내역을 통보하는

등으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이처럼 정부와 공단은 건전한 보험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1,2차례에 걸친 보험공단 조직통합과 더불어 보험재정은 의

약분업 실시후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1998년 10월 의료보험의 1차 조직통합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누적

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

험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체납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서도 가입자의 생활수준이 상위권에 속하는 강남지사에서도 통합 이전에는 연

간 평균 200억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보험료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보험공단의 연도별 보험료체납액은 1997년 746억원에서 2001년 9월 현재

4,687억원으로 5년 사이에 6배로 증가하였으며, 누적 체납액은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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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도별 전국 체납액

(단위 : 백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강남지사의 누적체납액은 직장 가입자의 누적체납액이 80억원, 지역가입자

의 누적체납액이 170억원이며(표8), 2001년도 월별 징수율은 전국 평균수준 및

수도권 소재 지사수준에 미달하고 있어(표9), 체납자들의 현황 및 특성과 관련

된 체납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징수율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 8> 연도별 강남지사 체납액

(단위 : 백만원, 개월수)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9 누적 체납액

체납액 1,177 2,535 3,636 5,799 11,835 24,984

건 수 49,806 84,422 110,059 145,833 186,252 576,372

주) 지역 및 직장 포함한 금액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9 누적 체납액

체납액 74,616 150,675 214,997 304,046 463,772 1,2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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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01년도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징수현황

(단위 : %)

월별
총징수율 당월 징수율 납기후 징수율

전국 본부 강남 전국 본부 강남 전국 본부 강남

총계 99.08 98.65 96 .54 70.58 70.57 69 .89 28.50 28.08 26 .65

1월 87.35 87.09 85 .77 69.66 69.64 7 0 .5 1 17.69 17.45 15 .26

2월 94.44 95.22 93 .20 67.57 67.70 68 .3 2 26.87 27.52 24 .88

3월 100.21 98.01 96 .74 68.38 68.23 68 .28 31.83 29.78 28 .46

4월 97.74 97.67 95 .7 0 69.06 68.87 68 .4 2 24.04 23.50 2 1 .74

5월 105.22 105.36 103 .69 71.97 71.53 7 1 .15 33.25 33.83 3 2 .54

6월 101.55 101.86 98 .59 71.97 72.08 7 1 .2 1 29.58 29.78 27 .38

7월 100.30 99.15 93 .8 2 71.98 71.96 69 .4 0 28.32 27.19 24 .4 2

8월 101.92 100.04 96 .89 72.13 72.03 69 .73 29.79 28.01 27 .16

9월 102.46 102.96 103 .99 72.50 72.73 7 1 .87 29.96 30.23 3 2 .1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이러한 보험료 체납이 보험재정안정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장기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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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1년 9월 30일 현재 강남지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세

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80,7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구체

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2001년 9월말 현재 전국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 강남지사 가입자만으로 한정하였으며, 둘째, 지역건강보험의 보

험료 부과시 반영되는 부과표준이 세대주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가입자

의 자격관리 업무가 주민등록상 세대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구대

상자를 강남지사 가입자 중에서 세대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

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2 .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기체납 여부, 체납보험료, 체납기간으로 선정하였

다. 장기체납에 대한 정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지사의 업무상 구분에 근

거하여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다. 체납보험료와 체납

기간에 대한 정의는 전체 연구대상자중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체납발생일부터

연구자료 조사완료 시점인 2001년 9월까지 체납된 보험료와 체납기간으로 하

였으며 측정 단위는 체납보험료는 원, 체납기간은 개월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강남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성, 연령, 가족수, 자격

취득기간, 자가보유 여부, 자동차보유 여부, 소득유형이다. 자격취득기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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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일로부터 2001년 9월 현재까지의 자격

유지기간으로 하였으며, 소득 유형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

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

는 경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

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표10).

<표 10> 연구변수의 내용

변수

구분
변수명 세부내용

종속

변수

장기체납여부 0. 장기체납 무, 1. 장기체납 유

체납기간 실수(단위 : 개월)

체납보험료 실수(단위 : 원)

독립

변수

성 0. 남자, 1. 여자

연령 실수(단위 : 년)

가족수 실수(단위 : 명)

자격취득기간 실수(단위 : 개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0. 사업소득 없음, 1. 사업소득 있음)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0. 임대소득 없음, 1. 임대소득 있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0. 연금소득 없음, 1. 연금소득 있음)

소득 유형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0. 사업·임대소득 없음, 1. 사업·임대소득 있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0. 사업·연금소득 없음, 1. 사업·연금소득 있음)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0. 임대·연금소득 없음, 1. 임대·연금소득 있음)

사업소득과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0. 사업·임대·연금소득 없음, 1. 사업·임대·연금소득 있음)

자가보유여부 0. 자가 없음, 1.자가 있음

자동차 보유여부 0. 자동차 없음, 1. 자동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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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공단

강남지사 가입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강남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장기체납 여부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

기 위해 x 2
분석과 t - test를 사용하였으며, 셋째, 장기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체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가입자

의 특성에 따른 체납보험료와 체납기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 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섯째, 체납보험료와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1).

연구대상자

전체연구대상자의 특성
체납발생자만 대상 체납발생자만 대상

빈도분석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체납여부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체납보험료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체납기간의 차이

χ2분석 t - test t - test 분산분석 t - test 분산분석

장기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체납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회귀분석 회귀분석

보험료 체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그림1> 연구 및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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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80,727명의 연령 분포

에 대해 살펴보면, 20세 미만인 경우가 127명(0.21%), 20- 29세인 경우가

10,255명(12.71%), 30- 49세가 43,370명(53.73%), 50- 64세가 20,483명(25.37%),

65세 이상이 6,447명(7.98%)을 차지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51,652명(63.99%), 여자가28,866명(35.76%)이었고, 가족

수는 가족수가 1명인 경우가 29,563명(36.63%), 2명인 경우가 12,406명

(15.37%), 3명인 경우가 14,394명(17.83%), 4명인 경우가 18,695명(23.15%), 5명

인 경우가 4,579명(5.67%), 6명 이상인 경우가 1,090명(1.35%)이었다.

지역건강보험 자격취득기간은 1- 12개월인 경우가 17,251명(21.37%), 13- 24

개월이 14,741명(18.27%), 25- 36개월 9,514명(11.78%), 37- 60개월이 13,321명

(16.50%), 61- 120개월이 15,195명(18.82%), 121개월 이상이 10,705명(13.26%)이

었다.

소득 유형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27,603명(34.19%),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가 3,235명(4.0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가 1,225명(1.51%),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741명(0.91%),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514명(0.64%),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844명(1.04%),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및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가 122명(0.16%), 소득이 없는 경우가

46,443명(57.54%)이었다.

자가보유 여부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3,595명(41.61%), 자

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47,132명(58.39%)이었고, 자동차보유 여부는 자동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9,634명(49.09%),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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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41,093명(50.91%)이었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장기체납이 아닌 경우가

67,139명(83.16%), 장기체납인 경우가 13,588명(16.84%)이었다(표11).

<표 11> 연구대상자의 특성(Ⅰ)

특성 세부내용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세 미만 172 0.21
20세- 29세 10,255 12.71
30세- 49세 43,370 53.73
50세- 64세 20,483 25.37
65세 이상 6,447 7.98

성
남성 51,757 64.11

여성 28,970 35.89

가족수

1명 29,563 36.63
2명 12,406 15.37
3명 14,394 17.83
4명 18,695 23.15
5명 4,579 5.67

6명이상 1,090 1.35

자격취득기간

1개월- 12개월 17,251 21.37
13개월- 24개월 14,741 18.27
25개월- 36개월 9,514 11.78
37개월- 60개월 13,321 16.50
61개월- 120개월 15,195 18.82

121개월 이상 10,705 13.26

소득유형

사업소득만 있음 27,603 34.19
임대소득만 있음 3,235 4.01
연금소득만 있음 1,225 1.51
사업·임대소득 있음 741 0.91
임대·연금소득 있음 514 0.64

사업·연금소득 있음 844 1.04

사업·임대·연금소득 있음 122 0.16

소득 없음 46,443 57.54

자가보유 여부
자가 미보유 33,595 41.61

자가보유 47,132 58.39

자동차보유 여부
자동차 미보유 39,634 49.09

자동차보유 41,093 50.91

장기체납 여부
장기체납 무 67,139 83.16

장기체납 유 13,588 16.84

합계 8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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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45.64세이며, 평균 가족수는 2.50명이고, 평균

자격취득기간은 51.42개월이었다. 체납세대당 평균 체납기간은 12.05개월이었

으며, 체납세대당 평균 체납보험료는 365,382원이었다(표12).

<표 12> 연구대상자의 특성(Ⅱ)

특성 평균 표준편차

연령 (단위: 년) 45.64 13.01

가족수(단위: 명) 2.50 1.40

자격취득기간(단위: 개월) 51.42 46.41

체납기간 (단위: 개월)† 12.05 15.66

체납보험료 (단위 : 원)† 365,482 582,487

†: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체납의 경우만 해당

2 . 장기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기체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체

납이 없는 경우는 남자가 43,293명(64.67%), 여자가 23,653명(35.33%)이었으며,

장기체납이 있는 경우는 남자가 8,359명(61.59%), 여자가 5,213명(38.41%)이었

다.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장기체납이 없는 연구대상자의 경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23,993명(35.74%),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가 3,138명(4.67%),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가 1,168명(1.74%),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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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1.08%),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510명(0.76%), 사업소득과 연

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817명(1.22%),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이 모두 있

는 경우가 121명(0.18%), 소득이 없는 경우가 36,667명(54.61%)이었다.

장기체납이 있는 연구대상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3,610명(26.57%),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가 97명(0.7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가 57명(0.42%),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16명(0.12%),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

는 경우가 4명(0.03%),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27명(0.20%), 사업

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가 1명(0.01%), 소득이 없는 경우

가 9,776명(71.95%)이었다.

장기체납이 없는 연구대상자 중에서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5,905명(53.47%),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31,234명(46.53%)이었으며, 장

기체납이 있는 연구대상자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11,227명

(82.62%),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361명(17.38%)이었다.

장기체납이 없는 연구대상자 중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1,456명(46.85%),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35,683명(53.15%)이었으며,

장기체납이 있는 연구대상자 중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8,178명(60.19%),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5,410명(39.81%)이었고 이

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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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대상자 특성별 장기체납 여부(단위: 명, %)

구분 장기체납 무 장기체납 유 χ2값

성

남 43,293 (64.67) 8,359(61.59)

46.501**여 23,653 (35.33) 5,213(38.41)

합 66,946 (100.00) 13,572(100.00)

소득 유형

사업소득 23,993 (35.74) 3,610(26.57)

1782.95**

임대소득 3,138 ( 4.67) 97 ( 0.71)

연금소득 1,168 ( 1.74) 57 ( 0.42)

사업·임대 725 ( 1.08) 16 ( 0.12)

임대·연금 510( 0.76) 4 ( 0.03)

사업·연금 817 ( 1.22) 27 ( 0.20)

사업·연금·임대 121( 0.18) 1( 0.01)

소득 없음 36,667 (54.61) 9,776(71.95)

합 67,139 (100.00) 13,588(100.00)

자가보유

여부

자가 미보유 35,905 (53.47) 11,227 (82.62)

3972.70**자가 보유 31,234 (46.53) 2,361(17.38)

합 67,139 (100.00) 13,588 (100.00)

자동차

보유 여부

자동차 미보유 31,456 (46.85) 8,178 (60.19)

803.88**자동차 보유 35,683 (53.15) 5,410(39.81)

합 67,139 (100.00) 13,588 (100.00)

** : p < 0.01

장기체납 여부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 - test를 실

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체납이 없는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6.46세였

으며, 장기체납이 있는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1.61세로서 장기체납 여부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차이가 있었다.

- 19 -



가족수에 있어서는 장기체납이 없는 연구대상자의 평균 가족수가 2.61명,

장기체납이 있는 경우는 평균 가족수가 1.94명으로 장기체납이 없는 세대에

비해 장기체납이 있는 세대의 평균 가족수가 적었으며, 자격취득기간의 경우

는 장기체납이 없는 연구대상자의 평균 자격취득 기간이 52.59개월, 장기체납

이 있는 연구대상자의 평균 자격취득기간은 45.66개월이었으며 위의 결과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14).

<표 14> 장기체납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특성 비교

구분 장기체납 무 장기체납 유 t값

연령 (단위: 년) 46.46±13.14 41.61±11.53 43.63**

가족수 (단위: 명) 2.61±1.40 1.94±1.28 54.55**

자격취득기간(단위: 개월) 52.59±47.68 45.66±39.01 18.12**

** : p < 0.01

장기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 성, 가족수,

자격취득기간, 자가보유 여부, 자동차보유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장기체납

여부(장기체납 무: 0, 장기체납 유: 1)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자가

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장기 체납할 확률이

낮았고 자격취득기간이 증가할수록 장기 체납할 확률이 높았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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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장기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모형 I)

변수 회귀계수 비차비

연령 - 0.0110** 0.9890

성 남성† · ·

여성 - 0.4359** 0.6466

가족수 - 0.2906** 0.7478

자격취득기간 0.0022** 1.0022

자가 미보유† · ·

보유 - 1.1345** 0.3215

자동차 미보유† · ·

보유 - 0.1447** 0.8652

log likelihood χ2 값 6019.94**

† : 기준집단, ** : p < 0.01

소득 유형이 장기체납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Ⅰ에 소득 유형을 추가하고 장기체납 여부(장기체납

무: 0, 장기체납: 1)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자가

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장기 체납할

확률이 낮았고 자격취득기간이 증가할수록 장기 체납할 확률이 높았다.

소득이 없는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소득 유형이 장기체납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연

금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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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

득이 모두 있는 경우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장기 체납할 확률이 낮았

다(표16).

<표 16> 장기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모형 II)

변수 회귀계수 비차비

연령 - 0.0085** 0.9914

성 남성† · ·

여성 - 0.4358** 0.6467

가족수 - 0.2835** 0.7531

자격취득기간 0.0020** 1.0020

자가 미보유† · ·

보유 - 1.0022** 0.3670

자동차 미보유† · ·

보유 - 0.1025** 0.9025

소득 소득 없음† · ·

유형 사업소득 - 0.2027** 0.8165

임대소득 - 1.2348** 0.2908

연금소득 - 0.9607** 0.3826

사업·임대 - 1.3548** 0.2579

임대·연금 - 2.5156** 0.0808

사업·연금 - 1.1326** 0.3221

사업·임대·연금 - 2.2949** 0.1017

log likelih ood χ2 값 6427.13**

† : 기준집단, ** : p< 0.01

- 22 -



3 . 체납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체납보험료의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자가 여자인 경우에 비해 남

자인 경우에 평균 체납보험료가 많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50- 64세인 경우의

평균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 49세, 65세 이상, 30- 39세,

20세 미만, 20- 29세의 순이었다.

가족수에 대해서는 가족수가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인 경

우, 5명인 경우의 순으로 가족수가 많은 경우에 평균 체납보험료가 많았다.

자격취득기간에 따라서는 자격취득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3- 24개월

인 경우, 25- 36개월인 경우, 37- 60개월인 경우, 61- 120개월인 경우, 121개월

이상인 경우의 순으로 자격취득기간이 오래된 경우에 평균 체납보험료가 많았

다.

자가보유에 있어서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체납보험료가 많았다. 자동차보유에 따라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경우보다 평균 체납보험료가

많았다.

소득유형별 체납보험료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

의 결과에서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

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의 순이었다(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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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연구대상자 특성별 체납보험료의 차이(단위: 원)

구분 평균±표준편차 t/ F 값

성 남성 420146±645762 21.65**

여성 281698±456509

연령 20세 미만 203215±338836 250.49**

20- 29세 165495±236259

30- 39세 294016±410882

40- 49세 457843±659158

50- 64세 486358±750473

65세 이상 325285±625699

가족수 1명 307897±473632 94.20**

2명 367411±586436

3명 405879±628166

4명 463766±745557

5명 이상 483202±703316

자격취득기간 12개월 이하 164078±322096 409.04**

13- 24개월 294407±421323

25- 36개월 395909±557860

37- 60개월 477738±603913

61- 120개월 510111±692687

121개월 이상 608368±959448

자가보유 자가 없음 334119±510395 - 13.34**

여부 자가 있음 457478±747738

자동차보유 자동차 없음 294184±456845 - 22.97**

여부 자동차 있음 456636±701041

소득유형 사업소득 422453±671370 37.02**

임대소득 625402±1223695

연금소득 294197±505887

사업·임대소득 509274±1197620

임대·연금소득 468489±848229

사업·연금소득 369469±596852

사업·임대·연금소득 520412±976642

소득 없음 333016±49955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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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 성, 가족수, 자

격취득기간, 자가보유 여부, 자동차보유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체납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격취득기간이 증가할수록 체납보험료가 증가하였으

며, 자가보유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자동차 보유 여부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체납보험료가 증가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 체납보험료가 감소했으

며,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체납보험료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18).

<표 18> 체납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모형 I)

변수 회귀계수 t 값

연령 3833** 13.04

성 남성† · ·

여성 - 89709** - 12.55

가족수 - 11276** - 3.98

자격취득기간 2671** 31.86

자가 미보유† · ·

보유 16393** 2.01

자동차 미보유† · ·

보유 110279** 15.56

R2 0.0744

†: 기준집단,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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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이 체납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모형

Ⅰ에 소득유형 변수를 추가하고, 체납 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격취득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납보험료가 증가하였으

며, 자가보유 여부에 있어서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가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 보유 여부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체납보험료가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으며,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체납보험료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

였다.

소득유형에 있어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

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체납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연금소득만 있는 경

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

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체납보험료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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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체납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모형 II)

변수 회귀계수 t 값

연령 3749** 12.57

성 남성† · ·

여성 - 90294** - 12.62

가족수 - 11819** - 4.12

자격취득기간 2663** 31.60

자가 미보유† · ·

보유 5637** 0.67

자동차 미보유† · ·

보유 106841** 14.92

소득 소득 없음† · ·

유형 사업소득 24589** 3.26
임대소득 185095** 6.98
연금소득 - 89774** - 2.35
사업·임대 - 30837** - 0.59
임대·연금 43309** 0.53
사업·연금 - 51651** - 1.08
사업·임대·연금 117701** 0.59

R2 0.0764

†: 기준집단, **: p< 0.01

4 .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체납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가 남성인 경우는 평균 체납기간이 12.24개월이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평균 체납기간이 11.79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세 미만의 평균 체납기간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40- 49세, 30- 39세, 50- 64세, 20- 29세, 65세 이상의 순으로 평균 체납기간이 길

었다. 가족수에 따른 평균 체납기간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평균 체납기간이 짧

았다. 자격취득기간에 따라서는 12개월 이하, 13- 24개월, 25- 36개월, 121개월

이상, 37- 60개월, 61- 120개월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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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유 여부와 관련하여 체납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자가를 보유하고 있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평균 체납기간이 짧았다.

자동차보유 여부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

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평균 체납기간이 짧았다.

소득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평균 체납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의 순이었다(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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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연구대상자 특성별 체납기간의 차이

(단위: 개월)

구분 평균±표준편차 t/ F 값

성 남성 12.24±15.82 2.40*

여성 11.79±15.45

연령 20세 미만 13.56±15.19 48.86**

20- 29세 9.53±12.18

30- 39세 12.52±15.30

40- 49세 13.34±16.56

50- 64세 12.13±17.06

65세 이상 8.92±14.12

가족수 1명 13.88±16.23 118.69**

2명 11.60±16.12

3명 10.50±14.96

4명 9.21±13.85

5명 이상 9.15±13.96

자격취득기간 12개월 이하 5.06±8.17 568.44**

13- 24개월 10.79±11.67

25- 36개월 13.49±14.08

37- 60개월 16.60±16.84

61- 120개월 17.25±20.33

121개월 이상 15.28±22.04

자가보유 자가 없음 13.53±16.53 33.26**

여부 자가 있음 7.71±11.78

자동차보유 자동차 없음 12.91±15.64 10.70**

여부 자동차 있음 10.96±15.62

소득유형 사업소득 10.31±14.34 57.94**

임대소득 5.74±11.54

연금소득 6.69±11.02

사업·임대소득 3.98±8.78

임대·연금소득 3.14±6.24

사업·연금소득 4.72±7.37

사업·임대·연금소득 2.25±3.15

소득 없음 13.18±16.30

*: p< 0.0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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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연령, 성,

가족수, 거주기간, 자가보유 여부, 자동차보유 여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체

납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격취득기간이 증가할수록 체납기간이 증가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 여성인 경우가, 자가보유 여부와 관련하여

서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자동차 보유 여부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유

하고 있는 경우가 보험료 체납기간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유의수

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21).

<표 21>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모형 I)

변수 회귀계수 t 값

연령 0.0441** 5.67

성 남성† · ·

여성 - 2.3892** - 12.63

가족수 - 1.9374** - 25.87

자격취득기간 0.1001** 45.14

자가 미보유† · ·

보유 - 5.9884** - 27.64

자동차 미보유† · ·

보유 - 0.7107** - 3.79

R2 0.1043

†: 기준집단, **: p< 0.01

소득유형이 보험료 체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형 Ⅰ에

소득 유형을 추가하고, 체납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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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격취득기간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체납기간이 증가하

였으며, 연구대상자가 남성인 경우 비해 여성인 경우가,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자동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보험료

체납기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소득유형에 있어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

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

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로 모두 소득 없는 세대에 비해 보험료 체납기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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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모형 II)

변수 회귀계수 t 값

연령 0.0491** 6.23

성 남성† · ·

여성 - 2.2938** - 12.13

가족수 - 1.8320** - 24.18

자격취득기간 0.1005** 45.12

자가 미보유† · ·

보유 - 5.4713** - 24.60

자동차 미보유† · ·

보유 - 0.4165** - 2.20

소득 소득 없음† · ·

유형 사업소득 - 1.8610** - 9.33

임대소득 - 3.6819** - 5.25

연금소득 - 3.1653** - 3.14

사업·임대 - 5.9867** - 4.37

임대·연금 - 4.6564** - 2.18

사업·연금 - 3.5117** - 2.80

사업·임대·연금 - 3.3854** - 0.64

R2 0.1081

†: 기준집단,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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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 찰

본 연구에서는 2001년 9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지사에 자격을 유지

하고 있는 세대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이 장기체납 여부

와 체납보험료, 체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 ) 모형을 중심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체납 여부, 체납보험료, 체납기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대상자의 성, 연령, 가족수, 지역건강보험 자격취득기간,

자가보유 여부, 자동차보유 여부, 소득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소득 유형

의 독립변수 포함 여부에 따라 각각의 종속 변수에 대한 분석 모형을 2개로

구분하였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가 명목형 변수인 경우(장기체납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속형 변수인 경우(체납보험료, 체

납기간)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기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대

해 살펴보면, 모형 I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성, 연령, 가족수, 지역건강보험 자

격취득기간, 자가보유 여부, 자동차보유 여부였으며, 모형 II의 경우는 추가한

소득 유형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기체납 확률

이 낮았다. 이는 연령이 낮은 세대주가 연령이 높은 세대주에 비해 본인의 건

강 상태가 양호하고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체납에 대한 관

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에 있어서는 남자에 비해 여성이 장기 체납할 확률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강남지역 특성상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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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일부 고소득 전문직 남성

을 제외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 세대주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장기체납 확률이 낮았는데 이는 독신세대나 자녀가

없는 세대 등의 가족수가 적은 세대에 비해 가족수가 많은 세대는 가족의 건

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자격취득기간이 증가할수록 장기 체납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강남구의

지역특성상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일단 체납이 발생할 경우 누적 체납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와 자동차에 대한 경우를 살펴보면, 자가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대상자가 장기체납 확률이 낮았는

데 이는 자가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에 비

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유형이 장기체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형 I의 독립

변수에 소득 유형을 추가한 모형 II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유형별

장기체납 확률은 소득이 없는 연구대상자에 비해 소득이 있는 연구대상자의

장기체납 확률이 낮았으며, 소득유형별 장기체납 확률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

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만 있

는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의 순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소득유형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사업소득만 있는 가입자

들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경우가 많

으나 소득이 없는 세대에 비해서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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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의 경우는 소득액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에 대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연금소득만 있는 세대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수령하는 연금 액수는 크지 않으나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한

다는 특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수령액 자체가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정도

는 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금수령자들은 대부분

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크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장기체납 확률이 가장 낮았는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은 소득 발생이 정기적이기 때문에 보험

료 납부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체납보험료와 체납기간에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체납보험료

와 체납기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자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 여성인 경우에 체납보험료와 체납기간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소득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체납보험료와 체납기간에 대해 가족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가

족수가 증가할수록 체납보험료와 체납기간은 감소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

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가족수가 적을수록 건강보

험 자격변동(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 전환, 지

역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 전환, 지역조합간 자격

이동)이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 본인들의 신고지연과 행정적인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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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연으로 체납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독신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는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보험료 납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한가

지 원인이라 생각된다.

지역건강보험 자격취득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납보험료와 체납기간이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들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

한 가입자들은 일단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소득유형별로 체납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이 없는 세

대에 비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체납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

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 체납보험료가 증가하였다.

체납 기간의 경우는 소득이 없는 세대에 비해 어떠한 유형이라도 소득이

있는 세대의 체납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구

의 지역특성상 사업소득이 있는 가입자 중에서 연간 종합소득이 501만원 이상

인 경우는 16.4%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세대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이 발생하며, 이러한 영세 사업자들은 각종 세금을 완납되

지 않으면 폐업신고도 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폐업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체납이 장기화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임대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재산(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와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합산 부과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보험료 자체가 많기 때문에 체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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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연간수

령액의 20%만 보험료 산정시 반영되기 때문에 부과보험료가 낮아 보험료납부

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보

험료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지역은 전국 235개 지사

중에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량과 가입자 규모별로 분류한 상위 집

단에 속하는 10개 지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간( 농·어촌, 중소도시, 서울

소재 지사, 등)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장기체납여부, 체납보험료 및 체납기간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수

집 가능한 내부자료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

렵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장기체납여부, 체납보험료 및

체납기간에 따른 연구대상자별 특성과 그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체납율 감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구에 있어

서 체납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함으로서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요

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과 관련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체납율 감소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30대 연령층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장기체납이 많은 것은 20- 30대가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으며 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장기체납을 하는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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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령층에 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험료 체납의 원인이 보험료 납부에 대해 경제적인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됨으로 인한 것인지, 가용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세부적인 조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간 종합소득 총액이 501만원 이상인 세대의 구성

비가 전국 평균은 7- 8%, 강남지사의 경우는 16.4%인데, 이러한 고소득자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와 소득 수준이 낮은 세대에 대해 동일한 체납율 감소 방안

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보험료 체납의 원인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인지, 또는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 또는 불신이나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

단하여 소득 수준이 체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세대는 납부

조건을 완화시켜 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일정

소득 이상인 세대는 보험료 체납시 압류 등 조건을 강화하여 사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율 감소 방

안 효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된 후 체납자의 급여 비용이 성실 납부자

에게 전가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이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 불

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의 건전한 노사

관계 확립을 통하여 산재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의 추가적인 불신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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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본 연구는 장기체납 여부, 체납보험료,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보험료 체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2001년 9월 30일 현재 국민건강공단 강남지사 지역가입자 중에서 세

대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x 2
분석과 t - t est를 사용하여 장기체납 여부

에 차이를 알아보고 장기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체납자만을 대상으

로 t - 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체납보험료와 체납기간에 차이를 알아보고

체납보험료와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체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가와 자동차는 각각 미 보유자에 비

해 보유자가 장기체납 확률이 낮았다. 자격취득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 체납

할 확률이 높았는데 소득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소

득이 있는 경우가 장기체납 확률이 낮았다.

둘째, 체납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체납보

험료가 적었으며,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체납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 연령이 증

가할수록, 자격취득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가 미보유인 경우에 비해 자가 보유

의 경우가, 자동차 미보유인 경우에 비해 자동차 보유 의 경우가 체납보험료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유형에 있어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

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체납보험료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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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체납보험료가 감소하였다.

셋째, 체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격취득

기간 길어질수록 체납기간이 증가하였으며, 가족수가 많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가 미보유에 비해 보유인 경우가, 자동차 미보유에 비해 보유의 경

우가 체납기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유형에 있어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소득이 있는 경우가 체납기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지역을 전국 235개 지사 중 1개 지사만을 선

택했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체납요인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

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은 지금까지 살펴본 연령, 성, 가족

수, 자격취득기간, 자가보유 여부, 자동차보유 여부, 소득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험료 체납을 줄이고 보험료 수입

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강남지사 지역가입자들의 체납보험료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기존

체납자들이 누적된 체납보험료를 해결하지 못해 계속해서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직장에서 지역으로 넘어오는 신규가입자들의 체납이 늘어나고

있고, 보험료부과 과세표준(소득과세표준, 재산과세표준)이 있는 세대에서도

체납이 많다는 것은 현 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그만큼 많다

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분

야에서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

련된 문제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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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what factor s affect long - term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delinquency, the arrear s of premium s,

and the term of arrearage by carrying out a survey on local insured

householders at Gangnam Branch,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as of September 30, 2001, and then establish countermeasures against

premium arrear s . Resultant findings were revealed, as follow s :

1. T he older the age of the subject s, the more their number of family

members , in women than in men, in those who had their houses and car s

than in those who did not , a low er rate of long - term arrearage w as

represented. On the other hand, the longer the term of the qualification

obtained, the higher the rate of long - term delinquency . When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different income levels , a lower rate w as reflected of

long - term arrearage in those subject s at a higher level of income than in

those at a lower level, irrespective of the types of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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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 a result of having conducted an analysis of what factor s had an

effect upon the arrears of premiums on delinquents of all subject s, it w as

revealed that w omen show ed less premium arrearage than men .

Furthermore, the more the number of their family member s, the less

premium arrearage they show ed; the older their age, the longer the term of

their qualification obtained, in those who possessed their own houses than

in those who did not , and in those who owned their car s than in those

who did not , an increase was shown in the arrear s of premiums.

Moreover , when viewed from the types of their income, an increase in the

arrear s of premiums was disclosed in those who had business income only ,

in those who had both lease income and annuity income, in those who had

business income, lease income, and annuity income at the same time, an

increase in the arrear s of premium s w as disclosed rather than in those

who had not income, while a decrease of the arrear s of premiums was

shown in those who had annuity income only , in those who had both

business income and lease income, and in those who had both business

income and annuity income rather than in those who had not income.

3. As had been the case with premium arrearage and the older their

age and the longer the term of their qualification obtained, the longer the

term of premium arrearage. In addition , a decrease of the term of premium

arrearage was revealed in women than in men, the more the number of

family member s, in those who owned their own houses than in those who

did not , and in those who owned their car s than in those who did not .

From the standpoint of the types of income, those who had income

indicated a decrease of the term of arrearage than those who did 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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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the types of their income.

Inasmuch as this study was only carried out on one of 235 branches

through the country , it w ould have it s limit s in generalizing and applying

it s result s, but it seems of much significance that this study groped for

strategies for the amelioration of premium collection rates by taking

advantage of analysis of the factor s influencing premium arrearage.

T his study inquired into some variables related to premium delinquency,

but there may be, besides, many other factors affecting premium arrearage.

It is desired for more follow - up studies to be incessantly carried out of

this field, especially of those subject matters like those of the present

study .

Key Words : Premium arrearage, long - term premium arrearage, the arrear s

of premiums, the term of arrea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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